
초 대 합 니 다

–일      시	 2018년 12월 19일 (수) 오후 2시 ~ 5시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참석인원 	 300명 내외

–주      최	 (사)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회,
             	 (사)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      원	 국가보훈처 

–주      제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운강 이강년

–세부시간계획

제1부 개회식 및 축사 비고

14:00 14:30 30분

           - 국민의례
           - 주요내빈소개
           - 개회사
           - 축사

 

제2부 학술회의 발표 좌장: 최기영 교수
(서강대학교)

14:30 15:00 30분
 - 제1주제 발표

고종의 거의밀지와 국민전쟁
발표자: 김종욱 교수

(동국대학교)

15:00 15:20 20분 휴           식

15:20 15:50 30분
 - 제2주제 발표

고종황제와 이강년의병장
발표자: 오영섭 교수

(연세대학교)

15:50 16:20 30분
 - 제3주제 발표

운강 이강년의 도체찰사 제수와 
순국과정 연구

발표자: 이태룡 박사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연구소장

16:20 17:00 40분 종합토론 좌장: 최기영 교수
(서강대학교)

–주제논문 발표자

성     명 학교 및 주요활동 주요연구분야 비     고

최 기 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 근대사 연구 좌장

김 종 욱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대한제국 연구 제1주제 발표자

오 영 섭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한국 근대사 연구 제2주제 발표자

이 태 룡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의병연구소장 조선후기 의병 연구 제3주제 발표자



–제1주제 발표 동국대학교 김종욱 교수 고종의 거의밀지(擧義密旨)와 국민전쟁 : 대한제국 국군에서 대한민국 국군까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5년 동안 대한제국 국군과 경향각지의 의병이 결합한 국민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혈전을 벌였고, 지방 각지를 ‘해방구’로 회복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910년 일제에 의해 병탄되었다. 이에 맞서 국민군은 ‘대한독립의군’에서 전환된 ‘독립군’ 또는 ‘광복군’으로 끝까지 독립전쟁을 벌여 마침내 해방을  
쟁취했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된 고종과 항일독립투사, 그리고 민초들이 피로써 만들어낸 독립투쟁을 살펴보고, 특히 고종과 독립전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조명해 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필]  김종욱   – 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정치학박사)     –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 저서 : 『근대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 조선 후기, 여성해방과 어린이 존중의 근대화 이야기』
(단독 저서), 『박근혜현상』(공저),  『경제와 사회민주주의』(번역서) 그 외 다수의 논문”

–종합토론패널  
   전영복 건국대 겸임교수 
	 – 전해산(건국훈장 대통령장) 호남연합의병장 후손
	 – 건국대행정대학원겸임교수, 
 	     지방의회연구소교수,  지방의회입법고문 
	 – 독립기념관이사,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감사

–종합토론패널  
   배영대 중앙일보 문화선임기자 
	 –서강대 철학박사. 중앙일보 문화선임기자
	 –저서 ‘대한제국 120년, 다시 쓰는 근대사’(근간),   
         ‘실학별곡, 신화의 종언’(근간 예정). 
	 –논문 ‘곽점 죽간본 노자 연구’ ‘도와 균형’ 등.

–종합토론패널  
   엄찬호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의암학회장 
	 –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의암학회장

종합
   토론
 패널 

–제2주제 발표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  고종황제와 이강년 의병장
러일전쟁 이후 고종황제와 그 측근 대신들은 국권수호운동의 일환으로서 밀사들을 재야로 보내 재야세력과 연대관계를 맺고 의병운동을 벌이게 하였다. 이때 재야의 우국지사들도 
대한제국과 고종황제를 위하여 대거 봉기하여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고종과 그의 측근 대신들이 충북-경북 지역에 수하들을 파견하여 재야세력과 연대한 실상을 
살펴보고, 이어 운강 이강년 선생이 고종황제 및 그 측근 대신들의 수하들과 함께 의병활동을 전개한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프로필]  오영섭   – 현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전문위원, 안중근의사기념관 연구위원장,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위원 등    –학술상 수상: 월봉저작상
(2008), 의암대상(2017)   –논저: 『고종황제와 한말의병』『유림의병의 선도자 유인석』『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1』  『한말 순국 의열 투쟁』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외, 공저와 논문 다수

–제3주제 발표 의병정신선양중앙회 의병연구소 이태룡 소장  운강 이강년의 도체찰사 제수와 순국과정 연구
운강 선생은 1895년 일제에 의한 왕비 참살에 분노하여 의병을 일으켜 경북ᆞ충북지역에서 의병투쟁에 나섰고, 을사늑약 직후 국권회복을 위해 재거하여 1907년 여름 광무황제로
부터 도체찰사에 제수되어 40여 의진을 이끌었고, 그 해 겨울 13도창의진 호서창의대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이듬해 경북, 충북 등지에서 대규모 의진을 이끌다가 피체되었다. 운강 
선생은 평리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경성공소원으로 이관, 그곳에서 교수형이 선고되어 경성감옥에서 순국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필]  이태룡   – 문학박사(의병문학 전공) 현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부설 의병연구소장       – 경상대 강사, 전해산기념관 건립 자문위원장 역임. 제1회 눈높이교육상 수상, 2008년 의병・의병장 828명 발굴, 포상 신청, 2017년 의병・
의병장 210명 발굴, 포상 신청  –논저 : 「최익현의 순창의병과 유소 연구」 등 20여 편의 논문. 『한국의병사』(상·하), 『한국근대사와 의병투쟁』(1~4), 『호남의병장 전해산』(상・하), 『민족지도자 석주 이상룡』 등 27종 35권의 저서      –세계인명사전 
등재  –2011년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선정, ‘올해의 국제 교육자 100인’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선정, ‘21세기 위대한 지성’        –2012년 IBC 선정, ‘세계 Top 교육자 100인’      –ABI 선정, ‘세계 훌륭한 지도자 500인

운강이강년 의병대장 순국110주년기념


